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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, 염소 성장 단계별 먹이 주는 방법 제시

- 새끼는 보충 사료 주고 임신 중엔 10%∼15% 늘려야 -

□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염소의
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사료를

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.

○ 최근 염소가 약용에서 고기용으로

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산업 발전
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규모도

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

○ 그러나 표준화된 사양 관리 방법 등 관련 자료가 적다 보니, 대

부분의 농가는 경험에 의존해 염소를 키우고 있어 농장 간 소득
편차가 큰 실정이다.

□ 농촌진흥청은 염소 농가에서 주로 사육하는 교잡 염소1)를 대상으로
실험을 진행해 사료 급여량과 사양 관리 방법을 정했다.

○ 새끼염소는 하루에 100g씩 체중이 늘다가 어미젖이 줄기 시작하는

40일령부터 90일령 사이에 85g씩으로 적어진다. 이때, 영양소 섭취가

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화 생리에 맞는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.

○ 젖을 뗀 염소는 풀사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줘야
하며, 곡물사료는 체중 10kg 내외일 때 1일 200g정도 주면 된다.

1) 교잡염소는 고기 생산량이 많은 외국종(보어, 키코, 자넨 등)과의 교배로 태어난 염소로 국내 염소농가에서 주로
사육하고 있으며, 난교잡과 근친도가 높아 균일도가 낮음

<염소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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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숫염소는 90일령부터 따로 분리 사육해 근친 번식을 막는다. 비

육(살찌우기)을 위한 곡물 사료는 체중의 2.5% 정도 먹여 발육을

돕는다.

○ 생후 3개월∼4개월 육성기에는 염소의 소화기관과 체형이 충분히

발달할 수 있도록 풀사료를 충분히 주고, 곡물 사료는 체중의

1.5%∼2.0% 정도 먹여 발육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.

○ 임신한 염소는 어미와 태아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보다 사

료를 10∼15% 더 늘려주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.

○ 새끼를 낳은 어미 염소의 경우, 풀사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

도록 충분히 주고 곡물 사료는 체중의 1.5% 정도 주는 것이 좋다.

□ 이외에 계절이나 사육 방식에 따른 사

양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 등은 농촌진

흥청 농서남북 누리집(lib.rda.go.kr →

농업기술길잡이)을 통해 ‘염소 사양

관리 핸드북’을 5월 초부터 제공한다.

□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진욱 농업연구사는

“알맞은 사양 관리로 농가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

기대한다.”라며,

○ “농가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염소 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

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 라고 전했다.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

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진욱 농업연구사(☎ 063-620-3531)에게 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염소 사양관리 핸드북(소책자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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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고자료>

염소 성장 단계에 따른 사료 급여

□ <표1> 염소 영농 순기표(비육, 번식)-사육 순서에 따른 주의사항과 사료 급여 방법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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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<표2> 염소(수컷) 육성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(육성기)


